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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survey on coffee intake habits, preference of coffee and other beverages, 
and awareness of caffeine in coffee by college students in some areas of Jeonbuk province.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83.9% of subjects drank coffee usually, and males (46.4%) and the females (54.2%) drank coffee at school stores and coffee 
shops, respectively. Companions to drink coffee with were mainly friends, and frequency of coffee intake was one to two 
cups daily for males and females. Males and females drank coffee at any time (60.0%) and after lunch (38.7%), respectively. 
Most males and females drank only coffee without snacks. Males preferred more soft drinks and sports drinks than females, 
but females preferred more milk and dairy products, tea, and coffee than males. Coffee was consumed most frequently, 
among several beverages. Reasons for drinking coffee was to prevent sleepiness (64.6%), and to enjoy its taste and aroma 
(38.0%) for males and females, respectively. Male (47.2%) and female (73.5%) subjects could detect caffeine, and most of 
them could detect caffeine in coffee. Additionally, all subjects agreed that less intake of caffeine was better for their health. 
Based on the survey of intake habits of coffee, the university students need nutrition education relative to labeling caffeine 
contents in coffee and intake of caffeine, and need to make an effort to overcome the potential damage of caffeine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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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많은 사람들이 커피섭취를 즐김에 따라 시내 중심지

와 대학가 주변에서도 커피전문점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매
장 밖에서도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테이크아웃형 커피숍이 급

격히 증가하고 있다(Kim & Park 2018). 대학생의 1일 평균 커

피 섭취량은 약 100~400 mL이며(Bae & Kim 2009), 서울 지역 

대학생의 약 59.2%는 월 3회 이상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Choi 등 2009). 특히, 20대는 커피섭취빈도

가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아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커피

의 섭취가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커

피는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식사시간 전후

의 커피섭취는 정규식사를 대체하여 영양의 질을 저하시키

고, 탄수화물이나 카페인 등의 특정 영양소의 과다 섭취나 단

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의 영양소의 섭취부족 등의 영양 불

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MTnews 2010). 실제로 대학생

의 1일 평균 커피와 동반간식으로 섭취하는 에너지는 남자 

285.6 kcal/일, 여자 289.5 kcal/일이었으며, 커피와 동반간식으

로 섭취하는 1일 에너지량이 1일 에너지섭취량에 대해 차지

하는 비율이 높은 집단일수록 열량, 단백질, 칼슘, 철 섭취량

의 영양소 섭취기준에 대한 비율이 낮아 영양섭취 불균형 가

능성이 보고되었다(Lim & Ki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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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시기는 초중고 시기와는 달리 스스로 식생활을 관

리하기 시작하여 식생활의 질이 불량해지기 쉽다. 아침결식, 
채소 및 과일 섭취 부족 등 식품 섭취의 다양성 결여, 잦은 

음료 섭취 등으로 인한 당류 과다 섭취 등이 대학생의 식생활

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Chang HS 2016). 구체적으로 보

면 대학생을 포함하는 19~29세군의 아침 결식률은 전체생애

주기 중 가장 높았고, 채소나 과일류 식품의 섭취 횟수도 매

우 낮아 영양섭취 불량자의 비율, 에너지/지질 과다 섭취자 

비율이 높아 영양불균형이 심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급격한 커피 섭취량의 증가에 따라 카페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평균 일일 카페인 

섭취량은 86.9 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대비 

약 22% 수준으로 커피의 섭취를 통해 가장 많은 카페인은 섭

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3). 카페인의 일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 mg 이하이며, 
체중 50 kg 청소년의 경우 일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125 
mg으로 하루 커피 한 잔과 에너지음료 한 캔만 마셔도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13년부

터 카페인함량이 1 mL당 0.15 mg 이상인 고카페인 액상제품

의 경우 총 카페인 함유량과 함께 어린이나 임신부 등 카페인

에 민감한 사람에 대한 섭취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

도록 하고 있다(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4).
커피섭취에 관련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한국

인의 커피섭취(Shin 등 2016), 커피의 인식과 기호도(Lee 등 

2006), 대학생 커피섭취 행동과 식습관, 카페인 섭취 연구(Lee 
등 2007; Kim SH 2017), 지역별로 서울과 대전 충남지역 대학

생의 커피섭취실태(Kim JY 2010; Lim & Kim 2012), 커피섭

취에 따른 여러 체내 대사지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Choi & 
Lee 2007; Yeon 등 2009; Bae 등 2016; Lim YK 2017; Yeon 
& Bae 2017), 커피섭취에 따른 섭취영양의 양과 질에 대한 

관계(Choi & Jun 1997; Bae & Kim 2009; Lee 등 2013) 등이 

연구되었으나, 연구가 제한적이고 커피섭취와 카페인에 대한 

인식도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다.
커피섭취로 인한 여러 영양 불균형이나 카페인 과다섭취 

등 영양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커피소비가 가장 많은 대학생

의 지역별 커피섭취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까

지 전북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커피섭취 실태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전

주와 군산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커피 섭취실태와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커피에 대한 올바른 

섭취 및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관련 교육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설문조사는 350명의 전북 일부지역(군산, 전주) 대학생

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5일부터 2016년 1월 7일까지 실시

되었으며, 그 중 성실하게 응답한 316부의 설문지를 분석

(분석율: 90.28%)하였다. 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생명윤리위

원회의 승인(KNU_IRB_2015-70)을 받아 진행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이용하였고, 설문에 사용된 문항

은 선행연구(Kim KH 2003; Lim YH 2011)를 참고하여 본 연

구의 성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조사방법은 배

포된 설문지를 스스로 작성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설문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음료에 대한 기호

도, 커피 섭취실태,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에 대한 인식을 조

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일반사항
일반사항에 대한 설문은 성별, 연령, 신장, 체중에 관한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kg/m²)를 산출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

2) 대학생의음료에대한기호도및 가장자주섭취하는
음료

음료는 탄산음료, 과일/야채음료, 에이드음료, 우유/두유, 
스포츠음료, 다류, 전통차, 커피로 분류하여 기호도와 섭취 

빈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음료 기호도는 ‘매우 싫어

한다’ 1점부터 ‘매우 좋아한다’를 5점까지 점수화하는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가장 자주 섭취하는 음료

는 섭취음료를 선택한 조사대상자의 수로 산정하였다.

3) 커피 섭취실태
커피의 섭취실태에 관한 설문은 일상생활에서의 커피 섭

취 여부, 커피 구입장소, 커피섭취 시 동반자, 커피 섭취횟수, 
커피 섭취시간, 커피 섭취 시 동반간식 종류, 커피와 간식을 

같이 섭취하는 이유, 커피를 섭취하는 이유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의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은 카페인에 대한 인지 정도,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가 건

강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카페인의 위험에 의한 커피섭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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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ale (n=127) Female (n=189) Total (n=316) t(p) or χ2(p)

Age (years)  22.68±2.072)  21.90±1.90  22.21±2.00 3.39**

(0.001)

Height (cm) 173.65±6.56 161.74±4.37 166.53±7.92 17.95***

(0.000)

Weight (kg)  75.24±14.82  55.04±6.77  63.16±14.62 14.39***

(0.000)

BMI1)  24.93±4.49  21.03±2.42  22.60±3.90 8.94***

(0.000)

Intake of coffee
Yes 110(86.6)3) 155(82.0) 265(83.9) 1.189

(0.275)No 17(13.4) 34(18.0) 51(16.1)
1) BMI (body mass index): weight (kg)/height (m)² (under weight: <18.5, normal: 18.5~24.9, overweight: 25.0~29.9, obese: ≥30).
2) Mean±standard deviation, **p<0.01, ***p<0.001.
3) n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단 의향, 커피 섭취 후 부작용 경험과 증상, 커피의 카페인 

함량 표시 필요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분석
설문조사결과는 SPSS Program(Version 18.0, IBM Corp., 

Armont,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라 연

령, 신장, 체중, BMI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성별에 따른 

커피섭취 여부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음료에 대한 기호

도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가장 자주 섭취하는 음

료, 커피섭취습관, 섭취이유, 카페인에 대한 인식, 카페인 표

시제의 필요성, 카페인에 의한 부작용은 성별과 커피섭취 여

부에 따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커피섭취 후 부작용에 대

한 조사결과는 기초통계량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유의성 검

정은 p<0.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조사대상

자 중 남성은 127명(40.2%), 여성은 189명(59.8%)이었고, 평
균 연령은 22.2세, 남성 평균 연령은 22.6세, 여성 평균 연령

은 21.9세였다(p<0.01). 신장은 전체 평균이 166.5 cm, 남성은 

평균 173.6 cm, 여성은 평균 161.7 cm이였고, 체중은 전체 평

균이 63.1 kg, 남성은 평균 75.2 kg, 여성은 평균 55.04 kg으
로 신장과 체중 모두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Korean Nutrition Society 
2015)의 19~29세의 남녀 표준 체위인 남성 신장 174.8 cm, 여
성 신장 161.5 cm, 남성 체중 68.7 kg, 여성 체중 56.1 kg과 비

교했을 때 남학생의 경우 신장은 유사하였으나, 체중은 7.0 

kg이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BMI는 22.6으로 정상체중

에 있었지만, 남성의 BMI는 24.93으로 과체중, 여성의 BMI는 

21.03으로 정상범위에 속하였다(p<0.001). 조사대상 대학생의 

커피섭취 여부는 전체 316명 중 남성 110명(86.6%), 여성 155
명(82.0%)이 커피를 섭취하여 총 265명(83.9%)이 커피를 섭

취하였다. 

2. 대학생의 음료에 대한기호도 및 가장 자주섭취하는
음료

커피를 섭취하는 조사대상자(265명)의 음료에 대한 기호

도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탄산음료, 과일/야채음료, 에이드

음료, 우유/두유, 스포츠음료, 다류, 전통차, 커피에 대한 기호

도 조사 결과, ‘커피(3.67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탄산음료(3.60점)’, ‘과일음료(3.54점)’, ‘스포츠 및 이온음료

(3.52점)’, ‘에이드음료(3.49점)’, ‘우유 및 유제품(3.45점)’, ‘다
류(3.28점)’, ‘전통차(3.14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탄산음료’와 ‘스포츠 및 이온음료’의 기호도는 남성이 여성

보다 더 높았다. 남성은 ‘커피(3.55점)’, ‘우유 및 유제품(3.30
점)’, ‘다류(3.14점)’ 순으로, 여성은 ‘커피(3.76점)’, ‘우유 및 유

제품(3.55점), ‘다류(3.39점)’ 순으로 기호도의 순위는 동일하였

지만, ‘우유 및 유제품(p<0.01)’, ‘다류(p<0.05)’, ‘커피(p<0.05)’
에 대한 기호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았다. Ha 등(1999)
은 대학생에게 선호도가 높은 음료로 ‘과일주스(44.4%)’, ‘유
제품(17.8%)’, ‘탄산음료(14.8%)’ 순으로,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의 경우 ‘탄산음료(21.3%)’, 여성의 경우는 ‘과일주스(48.6%)’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Kim HM(2009)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음료 선호도는 ‘이온음료(23.7%)’, ‘과
일주스(16.2%)’, ‘탄산음료(15.0%)’, ‘우유(15.0%)’, ‘차(6.9%)’, 
‘커피(6.5%)’의 순으로, 여성은 ‘과일주스(24.2%)’, ‘이온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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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ender

Total 
(n=265)

t
(p)Male 

(n=110)
Female 
(n=155)

Soda beverage 3.67±0.691) 3.55±0.86 3.60±0.80 1.233
(0.219)

Fruit beverage 3.46±0.67 3.59±0.79 3.54±0.74 －1.414
(0.158)

Ade beverage 3.41±0.68 3.55±0.78 3.49±0.74 －1.586
(0.114)

Milk and 
dairy product 3.30±0.67 3.55±0.78 3.45±0.75 －2.841**

(0.005)

Sports
beverage 3.55±0.66 3.49±0.78 3.52±0.73 .706

(0.481)

Tea 3.14±0.81 3.39±0.80 3.28±0.81 －2.504*

(0.013)

Korean
traditional tea 3.12±0.84 3.15±1.00 3.14±0.94 －.313

(0.754)

Coffee 3.55±0.57 3.76±0.73 3.67±0.68 －2.591*

(0.010)
1) Mean±standard deviation, Score (very hate: 1, hate: 2, fair: 3, like: 

4, very like: 5).
* p<0.05, ** p<0.01.

Table 2. Preference for the various beverages by the 
subjects

Variables　
Gender

Total
(n=265)

χ2

(p)Male
(n=110)

Female
(n=155)

Intake 
frequency 

Soda
beverage 14(12.7) 24(15.5) 38(14.3)

31.039***

(0.000)

Fruit
beverage 0( 0.0) 14( 9.0) 14( 5.3)

Ade
beverage 0( 0.0) 2( 1.3) 2( 0.8)

Milk and
dairy product

0( 0.0) 16(10.3) 16( 6.0)

Sports
beverage 13(11.8) 6( 3.9) 19( 7.2)

Teas 1( 0.9) 1( 0.6) 2( 0.8)

Coffee 82(74.5) 92(59.4) 174(65.7)
***p<0.001.

Table 3. Frequently consumed beverages by the subjects 
n (%)

(15.4%)’, ‘탄산음료(13.5%)’, ‘커피(11.0%)’, ‘차(10.6%)’, ‘물
(7.7%)’의 순이었으며, 커피가 남녀 모두 가장 선호하는 음료

인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가장 자주 섭취하는 음료는 Table 3에 나타

내었다. 가장 자주 섭취하는 음료는 ‘커피(65.7%)’, ‘탄산음료

(14.3%)’, ‘스포츠음료(7.2%)’, ‘우유 및 유제품(6.0%)’, ‘과일음

료(5.3%)’의 순이었다. 남녀 모두 가장 자주 섭취하는 음료는 

‘커피’로 각각 74.5%, 59.4%이었으나, 남성이 여성에 비하

여 약 15% 가량 커피를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01). 다음으로는 남성은 ‘탄산음료(12.7%)’, ‘스포츠 및 

이온음료(11.8%)’, 여성은 ‘탄산음료(15.5%)’, ‘우유 및 유제품

(10.3%)’이었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의 가장 자주 섭취하는 

음료가 커피와 탄산음료라고 조사된 것은 Table 2의 음료기

호도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미국에서도 1988년에 비하여 2014
년의 음료섭취량이 거의 4배로 증가하였고, 섭취된 음료 중 

탄산음료는 남녀 모두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식품에 포함되

었지만, 우유의 섭취량은 전년에 비해 10 g 감소하여(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 섭취하는 음료 중 커

피와 탄산음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본 연구결

과와 유사하였다.

3. 대학생의 커피 섭취 실태
커피를 섭취하는 조사대상 대학생(265명)의 커피 섭취실

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커피의 섭취 여

부에 대한 설문에 조사대상자 중 265명(83.9%)은 커피를 마

신다고 응답하였고, 51명(16.1%)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커피섭취에 대한 성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 성별과는 무관하게 많은 대학생들이 커피를 즐겨 마시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커피 구입장소로는 ‘커피전문점(46.0%)’이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매점(37.0%)’, ‘편의점(14.0%)’, 
‘베이커리(1.9%)’, ‘패스트푸드점(1.1%)’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경우 커피 구입장소가 ‘학교 매점

(46.4%)’, ‘커피전문점(34.5%)’, ‘편의점(16.4%)’ 순인 반면, 여
성은 ‘커피전문점(54.2%)’, ‘학교 매점(30.3%)’, ‘편의점(12.3%)’ 
순으로 조사되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5).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남녀 모두 커피 구입장소로 커피전문점을 선호

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는 대전․충남지역 대학생의 커피 섭

취실태 및 커피와 동반간식을 통한 열량 섭취실태를 조사한 

Lim YH(2011)의 보고에서 커피 구입장소로 남성은 ‘학교 또

는 학원(33.7%)’, 여성은 ‘커피전문점(60.0%)’이 가장 많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하지만, Ahn YJ(2011)는 커피를 자주 마

시는 장소로 여성은 ‘커피전문점(55%)’이 가장 많고, ‘학교

(0.8%)’가 가장 적으며, 남성은 ‘회사(65.9%)’가 가장 많았고, 
‘학교(11.4%)가 가장 적었다고 보고하여 커피 구입 장소는 남

녀를 포함한 30, 40대의 경우 직장이나 커피 전문점에서의 커

피 구입이 많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남성의 경우 본인이 일하

는 장소에서 커피의 섭취가 많은 반면, 여성의 경우 커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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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ender

Total (n=265) χ2

(p)Male (n=110) Female (n=155)

Place to buy coffee

Coffee shop 38(34.5) 84(54.2) 122(46.0)

10.736*

(0.030)

Fast-food restaurant 1( 0.9) 2( 1.3) 3( 1.1)
Bakery 2( 1.8) 3( 1.9) 5( 1.9)

Convenience store 18(16.4) 19(12.3) 37(14.0)
School cafeteria 51(46.4) 47(30.3) 98(37.0)

Others 0( 0.0) 0( 0.0) 0( 0.0)

Companion to drink 
coffee together

Family 3( 2.7) 6( 3.9) 9( 3.4)
0.854

(0.653)Friend 69(62.7) 89(57.4) 158(59.6)
Alone 38(34.5) 60(38.7) 98(37.0)

Frequency to drink 
coffee

<1~2 cup a month 3( 2.7) 3( 1.9) 6( 2.3)

13.151*

(0.011)

1~2 cup a week 40(36.4) 28(18.1) 68(25.7)

1~2 cup a day 49(44.5) 89(57.4) 138(52.1)
3~4 cup a day 17(15.5) 29(18.7) 46(17.4)
≥5 cup a day 1( 0.9) 6( 3.9) 7( 2.6)

Time for intake of 
coffee

As soon as wake up 1( 0.9) 4( 2.6) 5( 1.9)

20.770**

(0.002)

After breakfast 3( 2.7) 11( 7.1) 14( 5.3)
Before lunch 4( 3.6) 18(11.6) 22( 8.3)

After lunch 33(30.0) 60(38.7) 93(35.1)
Before dinner 3( 2.7) 8( 5.2) 11( 4.2)
After dinner 0( 0.0) 1( 0.6) 1( 0.4)
Before sleep 0( 0.0) 0( 0.0) 0( 0.0)
At any time 66(60.0) 53(34.2) 119(44.9)

Snacks to eat with 
coffee

Nothing 86(78.2) 79(51.0) 165(62.3)

28.495***

(0.000)

Fast foods 2( 1.8) 1( 0.6) 3( 1.1)
Convenience foods 0( 0.0) 8( 5.2) 8( 3.0)

Biscuits 5( 4.5) 34(21.9) 39(14.7)
Breads 17(15.5) 33(21.3) 50(18.9)

Reason for the choice 
of snack eaten with 

coffee

Do not eat snack 83(75.5) 72(46.5) 155(58.5)

31.668***

(0.000)

Breakfast substitutes 11(10.0) 19(12.3) 30(11.3)

No time for meals 5( 4.5) 5( 3.2) 10( 3.8)
Not enough to drink coffee only 6( 5.5) 34(21.9) 40(15.1)

Impulsively 0( 0.0) 13( 8.4) 13( 4.9)
Habitually 5( 4.5) 12( 7.7) 17( 6.4)

* p<0.05, ** p<0.01, *** p<0.001.

Table 4. Intake habits of coffee for the subjects n (%)

마시기 위해 전문점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양상은 아직 직장을 가지지 않은 본 조사대상 대학생의 커피 

구입 장소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대학생들의 커피 섭취횟수는 ‘하루에 1~2잔(52.1%)’이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일주일에 1~2잔(25.7%)’, ‘하루에 

3~4잔(17.4%)’, ‘하루에 5잔 이상(2.6%)’, ‘한 달에 1~2잔 이하

(2.3%)’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 커피 섭취 횟

수가 ‘하루에 1~2잔’이라는 응답이 각각 44.5%, 57.4%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남성은 ‘일주일에 1~2잔(36.4%)’, 여
성은 ‘하루에 3~4잔(18.7%)’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커피 섭취

횟수가 많았다(p<0.05).
커피 섭취시간은 ‘수시로(44.9%)’, ‘점심식사 후(35.1%)’,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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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ender

Total (n=174) χ2

(p)Male (n=82) Female (n=92)

Reasons to drink
coffee frequently

To suppress sleepiness 53(64.6) 25(27.2) 78(44.8)

30.067***

(0.000)

Taste and flavor 23(28.0) 35(38.0) 58(33.3)
To release stress 2( 2.4) 7( 7.6) 9( 5.2)

Habitually 2( 2.4) 14(15.2) 16( 9.2)
Meeting (conference) 2( 2.4) 11(12.0) 13( 7.5)

*** p<0.001.

Table 5. Reasons to drink coffee n (%)

심식사 전(8.3%)’, ‘아침식사 후(5.3%)’, ‘저녁식사 전(4.2%)’, 
‘일어나자마자(1.9%)’, ‘저녁식사 후(0.4%)’, ‘잠들기 전(0.0%)’
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경우 커피 섭취시간이 

‘수시로(60.0%)’, ‘점심식사 후(30.0%)’ 순인 반면, 여성은 ‘점
심식사 후(38.7%)’, ‘수시로(34.2%)’ 순으로 조사되어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p<0.01).
커피와 함께 섭취하는 간식종류는 커피만 마시는 경우가 

6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빵류(18.3%)’, ‘비스켓(14.7%)’, 
‘편의식품(3.0%)’, ‘패스트푸드(1.1%)’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

라서는 ‘커피만 단독으로’ 마시는 경우가 남녀 각각 78.2%, 
5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는 남성은 ‘빵류(15.5%)’ 
여성은 ‘비스켓(21.9%)’과 같이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p<0.001).
커피와 간식을 같이 섭취하는 이유는 간식을 먹지 않는 경

우(58.5%)를 제외하고 ‘커피만 마시기 아쉬워서(15.1%)’, ‘아
침식사 대용(11.3%)’, ‘습관적으로(6.4%)’, ‘매장에 전시된 음

식이 맛있어 보여서 충동적으로(4.9%)’, ‘밥 먹을 시간이 없

어서(3.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커피를 

간식과 같이 섭취하는 이유로 남성은 ‘아침식사 대용(10.0%)’, 
여성은 ‘커피만 마시기 아쉬워서(21.9%)’라고 응답하였다(p< 
0.001). 이와 같은 결과는 커피와 함께 섭취하는 간식 종류와 

섭취이유를 고려할 때 아침 결식이 잦은 대학생들은 커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카페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Lim YH(2011)의 커피와 

동반 간식을 통한 열량섭취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대학생이 

커피 섭취 시 동반간식을 먹는 이유로 남성은 ‘점식식사 대

용’이 40%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커피만 마시기 아쉬워서’
가 34.6%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음료 중 커피를 가장 자주 섭취한다고 응답한 174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커피의 섭취 이유는 Table 5와 같다. 커피를 

섭취하는 이유는 ‘공부할 때 졸음을 쫓기 위해서(44.8%)’, ‘맛
과 향이 좋아서(33.3%)’, ‘습관적으로(9.2%)’, ‘사람들과 대화

하거나 어울리기 위해서(7.5%)’,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5.2%)’의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는 ‘공부할 때 졸음을 쫓

기 위해서(64.6%)’, ‘맛과 향이 좋아서(28.0%)’의 순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맛과 향이 좋아서(38.0%)’, ‘공부할 때 졸음을 

쫓기 위해서(27.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p<0.001). Lim YH 
(2011)는 커피를 마시는 가장 큰 이유로 남녀 모두 ‘향과 맛

이 좋아서’라고 보고하였고, 그 다음은 남성은 ‘피로를 풀기 

위해’, ‘잠을 쫓기 위해’, 여성은 ‘습관적으로’, ‘잠을 쫓기 위

해’의 순이었다(p<0.001). Ahn YJ(2011)가 보고한 커피를 섭

취하는 이유는 ‘습관적으로(39%)’가 가장 많았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3%)’가 가장 적었으며, 여성은 ‘커피의 맛이 
좋아서(35%)’로 가장 많았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17%)’
가 가장 적은 반면, 남성은 ‘습관적으로(52.3%)’가 가장 많았

고, ‘스트레스해소를 위해서(4.5%)’가 가장 적었다고 보고하

였다(p<0.05). Jung & Kim(2013)은 직장인들의 커피를 마시는 

이유를 습관적인 경우가 25.7%로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였으

며, 그 다음으로는 ‘기분 전환(18.3%)’, ‘잠을 깨려고(16.9%)’, 
‘집중력을 높이려고(12.9%)’ 순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과 직장인은 커피를 섭취하는 

목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에 대한 인식

1) 카페인에 대한 인지
전체 조사대상자 316명의 평상시 카페인에 대한 인지 정도

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카페인에 대하여 ‘들어 본 적이 있

다(63.0%)’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잘 

모른다(25.0%)’, ‘잘 알고 있다(12.0%)’순이었고, 남성의 47.2%, 
여성의 73.5%가 카페인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p<0.001). 
또한, 카페인에 대해 인지 정도는 커피 섭취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커피 중의 카페인은 조사대상자의 대부

분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성별과 커피 섭취 여부에 따른 유의

미한 차이는 없었다.
건강에 대한 커피의 인식은 ‘적게 마실수록 좋다(46.2%)’, 

‘적당히 마시면 도움은 되고 해롭지 않다(29.1%)’, ‘섭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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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ender

χ2

(p)

Intake of coffee
Total

(n=316)
χ2

(p)Male
(n=127)

Female
(n=189) Yes No

Recognition of 
caffeine

Well-informed 14(11.0) 24(12.7)
32.300***

(0.000)

31(11.7) 7(13.7) 38(12.0)
5.692

(0.058)Have heard of it 60(47.2) 139(73.5) 161(60.8) 38(74.5) 199(63.0)

Do not know 53(41.7) 26(13.8) 73(27.5) 6(11.8) 79(25.0)

Recognition of 
caffeine in coffee

Yes 90(70.9) 155(82.0)
5.428

(0.066)

204(77.0) 41(80.4) 245(77.5)
2.080

(0.353)No  3( 2.4) 3( 1.6) 4( 1.5) 2( 3.9) 6( 1.9)

Do not know 34(26.8) 31(16.4) 57(21.5) 8(15.7) 65(20.6)

Influence of 
coffee caffeine

on health

Moderate amount of 
coffee provides health 

benefits
22(17.3) 70(37.0)

26.126***

(0.000)

72(27.2) 20(39.2) 92(29.1)

14.285**

(0.003)

The more intake of 
caffeine, the better

 3( 2.4) 4( 2.1) 7( 2.6) 0( 0.0) 7( 2.2)

The amount of 
caffeine intake is 

irrelevant
45(35.4) 26(13.8) 69(26.0) 2( 3.9) 71(22.5)

The less intake of 
caffeine, the better 57(44.9) 89(47.1) 117(44.2) 29(56.9) 146(46.2)

How much 
caffeine helps 

daily life?

Very helpful 34(26.8)1) 26(13.8)
15.530***

(0.000)

50(18.9) 10(19.6) 60(19.0)
4.602

(0.100)
Somewhat helpful 57(44.9) 126(66.7) 148(55.8) 35(68.6) 183(57.9)

Not at all 36(28.3) 37(19.6) 67(25.3) 6(11.8) 73(23.1)

Intention to stop 
caffeine intake

Yes 23(18.1) 50(26.5)
12.038**

(0.002)

50(18.9) 23(45.1) 73(23.1)
25.560***

(0.000)No 62(48.8) 56(29.6) 113(42.6) 5( 9.8) 118(37.3)

Do not know 42(33.1) 83(43.9) 102(38.5) 23(45.1) 125(39.6)
** p<0.01, *** p<0.001.

Table 6. Awareness for caffeine in coffee n (%)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22.5%)’ 순이었다. 남녀 모두 커

피를 ‘적게 마실수록 좋다’가 각각 44.9%, 47.1%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은 남성은 ‘섭취량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5.4%)’, ‘적당히 마시면 도움은 되고 해롭지 않다(17.3%)’의 
순이었고, 여성은 ‘적당히 마시면 도움은 되고 해롭지 않다

(37.0%)’, ‘섭취량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13.8%)’의 순

이었다(p<0.001). 또한, ‘적게 마실수록 좋다’의 항목에 대해

서는 정의 응답을 보인 비율이 커피를 마시는 조사대상자가 

44.2%, 커피를 마시지 않는 조사대상자는 56.9%로서(p<0.01), 
커피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커피를 섭취하지 않는 이

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Ahn YJ 2011)에서

도 커피를 섭취에 대한 인식으로 ‘적당히 마시면 도움은 되

고 해롭지 않다(66.3%)’, ‘적게 마실수록 좋다(27.6%)’,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6%)’, ‘많이 마실수록 좋다(2.5%)’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커피로 섭취하는 카페인의 양에 따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속 카페인의 섭취가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57.9%)’,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23.1%)’, 
‘많이 도움이 된다(19.0%)’순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 커피로 섭취하는 카페인이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

이 된다’라는 응답이 각각 44.9%, 66.7%로 가장 많았으나, 그 

비율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2% 가량 더 많았다(p<0.001). 
커피를 자주 섭취하는 조사대상자는 커피속 카페인이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55.8%)’, 
‘많이 도움이 된다(25.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8.9%)’ 
순이었으며,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어느 정도 도

움이 된다(68.6%)’, ‘많이 도움이 된다(19.6%)’,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1.8%)’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나, 유의미한 차이

는 없었다.
카페인이 인체에 해로울 경우 커피 섭취를 중단할 의향은 

‘모르겠다(39.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계속 마시

겠다(37.3%)’, ‘마시지 않겠다(23.1%)’의 순이었다. 남성은 카

페인의 위해에 대한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섭취에 

대해서 ‘계속 마시겠다(48.8%)’, ‘모르겠다(33.1%)’, ‘마시지 않

겠다(18.1%)’의 순인 반면, 여성은 ‘모르겠다(43.9%)’, ‘계속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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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of
side effect

Variables　
Gender χ2

(p)

Intake of coffee Total
(n=316)

χ2

(p)Male (n=127) Female (n=189) Yes No

Side
effects

Yes  16(12.6)  20(10.6) 0.306
(0.580)

 29(10.9)  7(13.7)  36(11.4) 0.328
(0.567)No 111(87.4) 169(89.4) 236(89.1) 44(86.3) 280(88.6)

Side effect
(n=36)

Symptom Score

Sleeplessness 3.86±.6391)

Headache 3.33±.828
Tremor of hands and feet 2.47±.941

Heartburn 3.33±.756
1) Mean±standard deviation, Score (never: 1 point, generally not: 2 point, so so: 3 point, a little: 4 point, very much: 5 point).

Table 8. Experience of side effects by coffee n (%)

Variables
Gender

χ2

(p)

Intake of coffee
Total

(n=316)
χ2

(p)Male
(n=127)

Female
(n=189) Yes No

Necessity for 
caffeine labeling

of coffee

Certainly necessary 14(11.0) 8( 4.2)

13.841**

(0.008)

21( 7.9) 1( 2.0) 22( 7.0)

33.256***

(0.000)

Necessary 24(18.9) 53(28.0) 66(24.9) 11(21.6) 77(24.4)
It doesn't matter 30(23.6) 87(46.0) 88(33.2) 29(56.9) 117(37.0)
Little necessary 42(33.1) 32(16.9) 69(26.0) 5( 9.8) 74(23.4)

Not at all 17(13.4) 9( 4.8) 21( 7.9) 5( 9.8) 26( 8.2)
** p<0.01, *** p<0.001.

Table 7. Awareness for the necessity of caffeine-labeling in coffee n (%)

시겠다(29.6%)’, ‘마시지 않겠다(26.5%)’의 순이었다(p<0.01). 
커피를 섭취하는 사람의 커피 섭취중단 의향은 ‘계속 마시겠

다(42.6%)’가 가장 많은 반면,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의 경

우는 ‘마시지 않겠다(45.1%)’와 ‘모르겠다(45.1%)’가 가장 많

았다(p<0.001). Kim KH(2003)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20
대 여성은 카페인을 함유한 음료 섭취 중단 의향에 대해 ‘계
속 마시겠다(65.5%)’가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

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커피를 자주 마시는 응답자의 경우 카

페인이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인식하여도 커피섭취를 중단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아,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은 카페인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커피 섭취에 따른 

각성효과로 인해 쉽게 커피를 중단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

된다.

2)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 표시에 대한 필요성
조사대상자 316명이 인식하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 

표시에 대한 필요성은 Table 7과 같다. 커피내에 함유되어 있

는 카페인의 함량표시에 대한 필요는 ‘상관없다(37.0%)’, ‘필
요하다(24.4%)’, ‘별로 필요 없다(23.4%)’, ‘전혀 필요하지 않다

(8.2%)’, ‘반드시 필요하다(7.0%)’의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커

피의 카페인 함량표시 필요 여부는 ‘별로 필요 없다(33.1%)’, 
‘상관없다(23.36%)’, ‘필요하다(18.36%)’, ‘전혀 필요하지 않다 
(13.4%)’, ‘반드시 필요하다(11.0%)’의 순인 반면, 여성의 경

우는 ‘상관없다(46.0%)’, ‘필요하다(28.0%)’, ‘별로 필요 없다

(16.9%)’, ‘전혀 필요하지 않다(4.8%)’, ‘반드시 필요하다(4.2%)’
의 순으로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커피의 

카페인 함량표시 필요 여부는 커피를 섭취하는 사람의 33.2%, 
섭취하지 않는 사람의 56.9%가 ‘상관없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다(p<0.001). 선행연구(Choi 등 2009)에
서도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국인 1일 카페인 적정 

섭취량을 제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다’
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11%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커
피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 표시뿐만 아니라, 카페인 섭취에 대

한 올바른 교육과 많은 홍보를 통해 커피의 섭취가 많은 대학

생에게 카페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위험성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커피 섭취 후 부작용 경험
조사대상자의 커피 섭취 후 인식한 부작용에 대한 조사결

과는 Table 8과 같다. 커피섭취 후 부작용을 인식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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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88.6%, 부작용은 인식한 경우가 11.4%로 커피섭취에 

의해 부작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성별에 

따라서도 커피섭취 후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남자

의 87.4%, 여자의 89.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커피

섭취 후 부작용 경험이 있는 비율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10.9%, 마시지 않는 사람이 13.7%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커피 섭취 후 부작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작용 증상으로는 ‘불면증(3.86점)’, ‘두통(3.33점)’, 
‘속쓰림(3.33점)’, ‘손 발 떨림(2.47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선
행연구(Lim YH 2011)에서는 커피 섭취 후 부작용 경험이 있

는 경우가 52.7%, 부작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47.3%였고, 구
체적인 부작용 증상으로는 ‘불면증(32.3%)’, ‘속쓰림(33.7%)’, 
‘두통(23.3%)’, ‘손발 떨림(16.2%)’순이었다. 조사결과, 조사

대상자의 일부가 커피 섭취 후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었다. 커
피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카페

인이 함유된 커피음료보다는 건강에 유익한 우유 및 유제품, 
전통차류 등의 음료를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등 카페인 섭취

를 줄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캔 커피 및 자판기

에 커피 내 카페인의 과잉 섭취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

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북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커피와 카페인

에 대한 올바른 섭취 및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

하여 전북 일부지역(군산, 전주) 대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음

료의 기호도, 자주 마시는 음료, 커피 섭취실태,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 중 남성은 127명(40.2%), 여성은 189명(59.8%)
이었고, 조사대상 대학생의 커피섭취 여부는 전체 316명 중 

남성 110명(86.6%), 여성 155명(82.0%)이 커피를 섭취하여 총 

265명(83.9%)이 커피를 섭취하였다.
2. 가장 자주 섭취하는 음료는 커피로 남자(74.5%)가 여자

(59.4%)보다 많았고(p<0.001), 커피 섭취이유로는 남성은 졸

음방지(64.6%)’, 맛과 향(28.0%)의 순이었고, 여성은 맛과 향

(38.0%), 졸음방지(27.2%)의 순이었다(p<0.001).
3. 커피를 남성은 학교매점(46.4%)에서, 여성은 커피전문점

(54.2%)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였고(p<0.05), 커피 섭취횟수

는 남자는 44.5%, 여자는 57.4%가 ‘하루에 1~2잔’이라고 응

답하였다(p<0.05). 커피 섭취시간은 남성은 ‘수시로(60.0%)’, 
여성은 ‘점심식사 후(38.7%)’가 가장 많았다(p<0.01). 커피와 

같이 섭취하는 간식은 ‘커피만 단독으로’라는 응답이 남자 

78.2%, 여자 51.0%로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으로는 남성은 ‘빵
류(15.5%)’, 여성은 ‘비스켓(21.9%)’이었다(p<0.001). 또한, 남

성은 ‘아침식사 대용(10.0%)’, 여성은 ‘커피만 마시기 아쉬워

서(21.9%)’의 이유로 커피와 간식을 같이 섭취하였다(p<0.001).
4. 카페인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남자

는 47.2%, 여자는 73.5%였다(p<0.001). 커피를 ‘적게 마실 수

록 좋다’라는 응답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44.2%)보다 마시지 

않는 사람( 56.9%)이 많았다(p<0.01). 또한, 커피에 함유된 카

페인에 대해서 남자의 44.9%, 여자의 66.7%가 ‘어느 정도 도

움이 된다’고 응답하여(p<0.001), 커피의 기능에 대하여 여자

가 남자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카페인이 우리 몸에 해로울 경우 커피 섭취를 중단할 의향은 

남성은 ‘계속 마시겠다(48.8%)’, ‘모르겠다(33.1%)’, ‘마시지 

않겠다(18.1%)’의 순인 반면, 여성은 ‘모르겠다(43.9%)’, ‘계속 
마시겠다(29.6%)’, ‘마시지 않겠다(26.5%)’의 순이었다(p<0.01). 
커피를 섭취하는 조사대상자는 카페인의 위험성을 인지하

였더라도 커피를 ‘계속 마시겠다(42.6%)’고 응답하였고, 커피

를 섭취하지 않는 조사대상자는 ‘마시지 않겠다(45.1%)’와 ‘모
르겠다(45.1%)’가 가장 많았다(p<0.001). 커피 섭취 후 부작용 

경험은 ‘없다’가 88.6%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증상은 불면증

(3.86점), 두통(3.33점), 속쓰림(3.33점), 손발 떨림(2.47점) 순
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대학생들은 커피를 다른 음료보다 커피를 습관

적으로 많이 섭취하고 있었으며, 공부할 때 잠을 쫓기 위하여 

커피는 마시는 비율이 높아 커피섭취로 인한 대학생들의 불

균형한 식생활과 영양섭취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까지도 초

래될 수 있어 규칙적인 식사와 올바른 음료선택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커피에 카페인의 함유와 카페

인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카페인 함유 커피음료섭취의 감소로 이어지

지 않고 반대로 커피섭취는 매우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
라서 커피 제품에 대한 카페인의 함량표시 강조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의 식품에 관련된 교양과목 등을 개설하여 커피

와 카페인에 교육과 실제적으로 카페인을 적게 섭취하는 훈

련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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